
백원국 차관, GTX-A 수서~동탄 구간 막바지 종합 점검
“비상 시 반사적으로 즉각 대응하도록 긴급 대응 체계 가동”지시

□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은 3월 22일 오후 2시 GTX-A 수서상황실에서 

국가철도공단, 한국철도공사, 에스알, SG레일, 현대로템 등 관계기관이 

모두 참여하는 개통준비 T/F 제6차 회의를 개최하고 GTX-A 수서~동탄 

개통준비 상황 등을 종합 점검하였다. 

 ㅇ 백 차관은 각 기관별 개통준비 현황을 보고받고, “GTX-A 수서~동탄 

구간 개통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, 금일부터 5월 말까지 국토

교통부를 중심으로 국가철도공단, 철도공사, 에스알, 현대로템 등 관계

기관과 GTX-A 운영사가 모두 함께 참여하는 긴급 대응 체계를 본격 

가동할 필요가 있다”면서,

 ㅇ “개통 초기에는 긴급 대응반을 24시간 가동하여 비상상황 발생 시 초동대처, 

시설·차량 정비, 혼잡도 관리 등을 즉각 이행함으로써 GTX-A 운영을 

단기간 내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것”을 강조하였다. 

□ 또한, 백 차관은 영업시운전, 교통약자 점검, 국민 참여 안전점검 및 정부 

합동 대테러 훈련 등 그간의 점검 및 훈련 결과를 보고 받고 “그간 수차례 

실시한 점검 및 훈련에서 도출된 지적 및 보완사항을 빠짐없이 충실하게 

매뉴얼에 반영할 것”을 지시하면서

 ㅇ “현장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비상상황 시 반사적으로 즉각 대응이 

가능하도록 반복 훈련·교육을 통해 매뉴얼을 체화 수준으로 완전히 

숙지할 것”을 지시하였다.

□ 아울러, 백 차관은 수서역, 성남역, 동탄역을 각각 방문하여 이용자 현장 

점검과 국민참여 안전점검을 통해 도출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상황도 

세밀하게 점검하였다.

 ㅇ 백 차관은 현장 점검을 마치며 “처음부터 끝까지 국민의 눈높이에서 

개통을 준비해야 한다”며, “국민의 기대가 큰 만큼 안심하고 펀안하게 

GTX-A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사소한 지적사항이라도 개통 전까지 

총력을 다해 적기 조치할 것”을 당부하였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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